
세파클러시장 과열 조짐
경보화학 개발 성공 … 3 0여개 기업 참여 채비

세파클러 항생제 시장이 조만간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.

이같은 현상은 최근 경보화학이 K I S T와 공동으로 세파클러 항생제 개발에 성공, 본격 생산체제에

돌입함에 따라 종근당·유한양행·제일제당 등 3 0여 기업들이 앞다퉈 제재생산 허가를 보사부에 등

록했기 때문이다.

세파클러 항생제는 7 6년 미국 일라이릴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, 79년부터「시클러」라는 상표로 독

점 생산해왔다. 이 기업은 국내에도 세파클러 및 중간합성체에 대해 특허등록을 해놓고 대웅릴리를

통해 독점 판매해왔다.

세파클러 항생제 세계 시장규모는 9 2년 기준 1 2억 5 0 0 0

만달러, 400톤인데 비해 국내 시장은 9 3년 약3 5억원 정

도로써 협소한편이지만 다른 원료들의 생산실적을 감안

해 볼때 비교적 큰 시장이며 아직도 잠재수요가 많은

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국내 세파클러 수요추이를 보면 9 3년 3 3 0 0㎏( 3 5억원)으

로 9 2년 3 0 0 0㎏( 3 2억원)대비, 11%증가했으며 9 1년에는

3 0 0 0㎏을 기록했다.

9 4년 하반기부터는 경보화학이 세파클러항생제를 국내에 1 0 0 0㎏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 과잉

될 전망이다.

현재 세파클러는 ㎏당 1 3 0 0달러선에 수입되고 있어 경보화학은 약1 5 0 0달러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인

것으로 알려졌다.

이처럼 고가인 세파클러는 하반기부터 3 0개 정도의 기업이 제재를 생산할 경우 가격이 상당히 떨어

질 것으로 전망된다.

경보화학은 온양에 1 5 0 0㎏규모의 생산체제를 갖추고 2월부터 시판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일본에

2 0억원어치의 세파클러를 수출했으며 9 4년에는 1 5 0억원의 수출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.

경보화학은 9 4년안에 유럽과 수출교섭을 마무리하고 미국에는 F D A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장기적으로

공략할 방침이다.

한편 유한양행(유한화학)과 영진약품은 릴리의 특허권 만료가 9 5년2월로 다가오고 경보화학이 아직

국내에서 특허를 획득하지 못한 점을 감안, 세파클러 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제2세대인 세파클러 항생제는 미국에서 2 0 0 0달러, 일본에서 1 6 0 0달러선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

려졌다.

<화학저널 1 9 9 4 / 6 / 1 3 >

세파클러 수요추이 (단위 : ㎏, 억원)

1 9 9 1 1 9 9 2 1 9 9 3

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
구 분

세파클러 3 0 0 0 3 2 3 0 0 0 3 2 3 3 0 0 3 5


